
면의 과산화수소 표백 후 잔존 표백제 처리법 

이제까지 면을 표백하는 데는 주로 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염소계의 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 등으로 과산화수소 표백으로 바뀌

고 있다. 

과산화수소 표백으로 바뀐 후에는 반응성 염료로 염색하면 염색 얼룩이 

많이 생기는데, 면에 남아있는 과산화수소의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과산화수소(H2O2)는 보통 35% 수용액으로서 안정된 산성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알칼리성이 되면 과산화수소가 불안정해지면서 되어 자기 분해하여 

산소와 물로 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환경에의 영향이 적은 표백제로서 염소

계 표백제 대신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과산화수소 표백법에서는 염소계와 같은 공해 문제가 없으므로, 다소 처리 

조건에 있어서 용수의 수질이나 섬유상의 협잡물 등이 좀 달라져도 표백 효

과에는 차이가 없도록 과산화수소를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리 후에 

욕(浴)이나 섬유에 어느 정도 과산화수소가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다. 

남아 있는 과산화수소는 충분히 물로 씻어 열풍으로 건조하면 분해 제거

되기 때문에 염색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 가공하는 데는 표

백 처리 후, 젖은 상태에서 계속 염색 공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런 경우에 과산화수소가 10ppm 이상 남아 있으면 반응성 염료의 반응기와 

반응하여 염착 장애가 생기는 일이 있다. 

과산화수소가 남아 있으면 염색할 때 염색 얼룩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



므로 보통은 잔류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처리를 한다. 잔존 과산화수소 처

리법으로서는 티오황산나트륨(sodium thiosulfate ; hypo) 등의 환원제로 처리하

는 방법과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catalase)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는 효소 방법을 채용하는 공장이 많아지고 있다. 

ㆍ 면사나 면 니트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표백법을 참

고로 예시하면, 

과산화수소(35%)              8~30g/l 
규산소다                     3~5g/l 
트리폴리인산소다             1~3g/l 
황산마그네슘                 0.1g/l 
PH                          10.5~11.0 
욕비                         1:10~1:25 
온도·시간                   90~100℃, 60~90분 

 

1) 환원제에 의한 잔존 과산화수소 처리 

위와 같은 처방으로 과산화수소 표백을 한 다음, 환원제를 사용한 잔존 과

산화수소 처리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처방 예가 있다. 

ㆍ티오황산나트륨에 의한 잔존 과산화수소 처방 예 

티오황산나트륨               1g/l 
욕비                         1:10~1:25 
온도·시간                   70℃, 10분 

(티오황산나트륨의 시판품은 5수화물(수화물: Na2S2O3·5H2O)의 무색 투명 

결정으로 보통 하이포라고 함) 

잔존 과산화수소 처방에서 사용하는 환원제인 티오황산나트륨은 혹시 사

용량이 너무 많아 처리 후에 환원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염색할 때 환원제



에 의한 악영향이 생기므로 잔존 과산화수소량과 같은 몰(mol)량의 환원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잔존 과산화수소 처방의 티오황산나트륨 사용량은 앞에서 예시한 과

산화수소 표백 처방으로 처리한 경우에 잔존 과산화수소량의 평균치로서 문

제가 적은 티오황산나트륨량의 경험치이며, 실제는 케이스마다 각각 표준 조

건에 대응하는 잔존 과산화수소량을 확인하여 필요한 티오황산나트륨의 양

을 결정하기를 권한다. 

염색 조제 메이커는 이와 같은 환원제 사용량의 제한을 풀어주어, 염색에 

영향이 적은 환원제 조성물을 잔존 과산화수소 중화제로 개발해 놓고 있어 

이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표 1>에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중화제의 예를 보이고 있다. 

최적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각 메이커들의 권장에 따라 사용하

여야 한다. 

 

2) 효소에 의한 잔존 과산화수소 처리 

과산화수소는 “카탈라제”라는 효소로 분해가 가능하며, 카탈라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10~60 , pH 5~10 ℃ 정도의 조건에서 과산화수소를 단시간에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O2 1/2  2H2OH2O +카탈라제  

카탈라제를 이용하여 잔존 과산화수소 처리를 할 경우, 효소는 남아 있어

도 염색할 때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

리트가 있다. 

다음에 효소의 잔존 과산화수소 처방 예를 들어본다. 

ㆍ 효소의 잔존 과산화수소 처방 예 

효소(카탈라제)                 0.2~0.5ml/l 
PH                            5~10 
욕비                           1:10~1:25 
온도·시간                     40℃, 20분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로는 <표 2>에 예시한 것 

같은 상품이 개발되어 있다. 효소의 역가(力價)는 공표되어 있지 않으나 각 

제품마다 다르므로 최적 사용량과 최적 처리 조건은 각 메이커의 권장에 따

르면 된다. 

 

과산화수소는 자기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 각 공장마다 표백 공정의 설정 



상황에 따라 표백 후의 잔존 과산화수소량이 다르므로 자사의 공정에서의 

잔존 과산화수소량을 직접 측정하여 파악하기를 권한다. ♣  

 

 


